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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글

김 은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외협력∙정보팀장

2010년 한국의 봄은 지방선거 준비로 분주하다. 여성정책이 응집되는 계기가 되는 선거철

이면 쏟아지는 공약 속에서 여성정책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2006년에

이어 여성후보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

안'에,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 기초의원 정수의 과반 후보를 내는 경우, 한 명 이상을 여

성으로 의무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정치참여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

의회에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여 여성의원 비율이 15% 정도 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여성

이 지방의회에 진출함에 따라 의정활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 남성의원들이 덜 관심을

가졌던 육아 등 복지분야,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한 여성분야의 조례가 증가한 것이다. 조

례안 등 양적인 변화 이외에도, 여성의원이 증가함으로 인해 남성의원의 남녀평등의식이 제

고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점은 지방의회의 질적인 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이번 젠더리뷰 봄호에서는 6월 2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바뀐 선거제도는

무엇이며, 여성의 의회진입으로 의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국내외 사례로 조망해보

았다. 

이밖에 최근 여성계의 화두 중 하나인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퍼플잡의 의미와

해외사례, 기혼여성의 고용과 일자리 특성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고령화

사회와 여성노인의 삶에 대한 소고와 주요 언론사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과장되고 선정적인

내용에 대한 비판 글을 실었다. 

한편, 2010년 연구과제는 매호 5과제씩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

산에 관한 연구, 여성 장애인 지표개발연구,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4차년도 연구),

다민족ㆍ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4차년도 연구), 지방의회 여성의

원 경력 지속 및 확충방안 연구에 대해 연구목적, 주요연구내용 등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난히 길고 눈이 많았던 지난 겨울을 뒤로하고 화창한 봄을 맞이하는 마음의 발걸음을 재

촉하고 있다.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어렵고 먼 얘기로만 생각되는데, 젠더리뷰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